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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법칙2: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

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들이 법칙1과 상충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칙3: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자

기 보호가 법칙1과 법칙2와 상충하지 않

을 때만 유효하다.

법칙0: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한 인류를 방관해서도 안 된다.

로봇 제조자는 로봇윤리헌장을 준수해야 할 제

1 책임자로서 인류와 공생하기에 적합하고, 사

회적 공익성과 책임감에 기반한 로봇을 제조해

야 한다.

(가)  로봇 제조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

간 에 순종하며, 인류와 공생하기에 적합한 

로봇을 만든다.

(나)  로봇 제조자는 사회적 공익성을 높이고 책임

감에 기반 한 로봇을 만든다. 

(다)  로봇 제조자는 제조하는 로봇에게 명확한 목

적과 기능 및 역할을 부여하고, 가능한 한 환

경친화성이 높은 로봇을 만든다. 

(라)  로봇 제조자는 로봇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로

봇과 관련된 인증이나 법규에 따라 로봇을 제

조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마)  로봇 제조자는 불법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사

회적 법률적 문제와 로봇의 행위에 대한 최

종 책임을 진다. 

(바)  로봇 제조자는 로봇 재활용 시 로봇이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가)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친구, 도우미, 

동반자, 감성적 소통 대상자,  심리적 및 신체

적 보조자로 소중하게 대한다.

(나)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삶의 질의 제고

와 복지의 향상을 위해 활용한다. 

(다)  로봇 사용자는 로봇의 노동대체 등으로 인

해 획득한 시간을 창의적인 활동에 적극 활

용한다.

(라)  로봇 사용자는 로봇 관련 법률이나 규범에 따

라 로봇을 사용한다. 

(마)  로봇 사용자는 로봇의 불법 개조나 임의 변경

을 통해 로봇 제조자가 정해놓은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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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바)  로봇 사용자는 로봇 남용을 통해 로봇에 중독 

되거나, 정신적 장애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로봇의 윤리는 과연 누가 제정할 것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율성을 지닌 도덕적 존재라면, 

로봇은 
인간의 형상을 닮아 내재적 자율성을 지닌 

준도덕적 존재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면
적절한 윤리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로봇과 공생하는 길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6/17일자 발행)


